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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흥민(26·토트넘)이 2018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스

포츠선수에 올랐다.

11일‘이데일리’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이날, 지난 11월 

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3세 이상 

남녀 1,700명을 대상으로‘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

한 스포츠선수’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(자유응답) 손흥

민이 63.3%의 압도적 지지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

고 밝혔다.

손흥민은 올해의 스포츠 스타 설문조사에서 2013년 

8위로 순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. 이후 2014년 

5위, 2015년 1위, 2016년 2위, 2017·2018년 1위로 5년 

연속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. 

2위는‘코리안 몬스터’류현진(31·LA 다저스)이 

19.2%를 기록했다. 2년간의 어깨 수술 공백을 깨고 재

기에 성공한 류현진은 올해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

줬다. 15경기에 선발로 나서 7승 3패 평균 자책점 1.97

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. 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소

속팀 다저스를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시키는 맹활

약을 펼쳤다. 

3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문장인 조현우(대

구FC)가, 축구 국가대표팀 붙박이 공격수 황의조(26·감

바 오사카)가 4위를,  5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

여자 종목에서‘팀 킴’을 이끈 김은정이 차지했다. 

그밖에 6위는 축구대표팀에서 열정적 경기력을 선보

인 이승우, 7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

이티드 FC의‘패스 마스터’기성용, 8위는 메이저리그 

텍사스 레인저스의‘추추트레인’추신수, 9위는‘피겨 

전설’김연아, 10위는 롯데 자이언츠‘거포’이대호가 차

지했다.

이외 박지성(축구), 윤성빈(스켈레톤), 정현(테니스), 김

연경(배구), 박찬호(야구), 이동국(축구), 김영미(컬링), 이

상화(스피드스케이팅), 박인비(골프), 구자철(축구)등이 

20위권에 들었다. 

모든 연령대에서 올해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

았다. 특히 10~30대 남성에서는 그 비율이 70%를 넘었

다. 류현진·황의조는 상대적으로 남성에서, 김은정은 여

성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승우는 10대에서의 인

기가 두드러졌다.

한편 손흥민이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기록한 쐐

기골은 한국 축구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. 당시 손흥민

은  1-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6분에 하프라인 근처

부터 50ｍ가량을 질주해 골키퍼가 없는 독일의 빈 골문

을 갈랐다. 한국의 승리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골이었

다. 이 골은 미국 일간지‘USA투데이’가 뽑은 러시아 월

드컵 조별리그 최고의 순간 10선가운데 8위에 선정되기

도 했다. 당시 이 매체는“지난 대회 우승팀 독일이 충격

적인 방식으로 월드컵에서 탈락했다. 스웨덴이 멕시코

에 3-0으로 이기고 있었기에 독일은 한국을 상대로 반

드시 골을 넣어야 했지만, 경기 후반 골을 넣은 것은 오

히려 한국이었다.”라며“두 골 중 손흥민의 골은 최근 

월드컵 기억에서 가장 놀라운 이변 중 하나가 된 경기에 

감탄사까지 붙였다.”고 설명했다. 

손흥민, ‘2018년 최고의 스포츠스타’

▲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쐐기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


